
농협 제주본부가 농축협 경쟁력 강

화를 위한 농축협 경영지원 TF

를 본격 가동한다.

농협 제주본부는 농심천심운동

실천을 위한 경영 혁신 방향으로 3

S 경영원칙(Smart Speed

Synergy)을 본격 추진하고, 그 핵

심 과제로 농축협 경영지원 TF

를 구성 운영 한다고 3일 밝혔다.

제주농협이 추진하는 3S 경영원

칙은 스마트 농업 확산과 디지털

업무혁신을 추진하는 스마트 경영,

현장 중심의 지원과 신속한 의사결

정을 위한 스피드 경영, 조직과 사

업 간 협업을 강화하는 시너지 경

영을 통해 농업인 실익을 제고하기

위한 전략이다.

이번 TF는 농축협별 중점 추진

사업을 비롯해 교육지원, 경제, 상

호금융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

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맞춤형 개선

방안을 도출하고 지원하는 역할을

맡는다. 제주농협 회원지원반을 중

심으로 업무별 관련 부서가 유동적

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운영

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.

또 TF 활동 과정에서 발굴되는

현장 의견과 제도 개선 과제는 함

께 신설되는 농축협 경영지원 위

원회 를 통해 농업정책 건의로 연

계해, 경영지도와 함께 실질적인

구조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

방침이다.

농협 제주본부 이춘협 본부장은

농축협 경영지원 TF를 중심으로

현장의 목소리를 빠르게 반영하고,

농심천심운동을 경영과 사업 전반

에서 실천해 제주농협에 대한 신뢰

를 높여 나가겠다 라고 강조했다.

오은지기자

제주지역 1월 소비자물가지수가

전년 같은 달보다 2.0% 상승하며 5

개월 연속 2%대 흐름을 이어갔다.

상승률은 전월보다 낮아 오름폭이

둔화되며 5개월 만에 최소폭을 기

록했는데, 쌀 수산물 등 일부 먹거

리 가격 강세가 이어지면서 체감

부담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습

이다.

국가데이터처 제주사무소가 3일

발표한 2026년 1월 제주특별자치

도 소비자물가 동향 을 보면 지난

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7.50

(2020년=100)으로 전년 동월 대비

2.0% 상승했다.

소비자물가 상승률(전년동월비)

은 지난해 9월 2.2%, 10월 2.4%,

11 12월 각 2.2%를 기록한 데 이어

올해 1월 2.0%로 2%대 흐름 속에서

지난해 8월(1.3%) 이후 가장 낮은

수준을 보였다.

품목성질별로 전년 동월 대비 상

품은 2.3%, 서비스는 1.8% 각각 상

승했다.

특히 농축수산물이 5.1% 상승하

며 전체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. 세

부적으로 보면 채소(-2.5%)는 하

락했지만 곡물(17.0%), 축산물

(5.0%), 수산물(12.1%)의 상승 폭

이 컸다. 과실은 3.4% 올랐다.

쌀(18.5%), 고등어(29.6%), 명태

(10.9%), 사과(5.8%), 달걀(5.7%),

국산쇠고기(5.4%) 등 품목에서 많

이 올랐고, 당근(-48.0%), 무(-33.6

%), 배(-31.0%), 배추(-23.7%) 등

의 하락 폭이 컸다.

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

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.6% 상승

했다. 이 가운데 식품 물가가 3.9%

상승하며 체감 부담을 키운 것으로

분석된다. 식품 물가 상승률은 지

난해 4월부터 3~4%대 흐름을 이어

오고 있다. 다만 생활물가 상승률

은 지난해 8월(1.5%) 이후 4개월

연속 3%대에서 지난달 2%대로 내

려왔다.

이른바 밥상 물가 를 반영하는

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

3.7% 상승했다. 신선채소는 2.6%

하락했지만 신선과실이 3.1% 올랐

고, 신선어개류는 13.6% 상승했다.

신선어개 상승률은 3개월 연속 10

%대를 기록하고 있다.

공업제품은 전년 동월 대비 1.8%

상승한 가운데 가공식품 물가는

3.5% 올랐다. 빵이 4.8% 상승했고,

라면은 10.7% 뛰며 지난해 6월

(10.5%) 이후 다시 두 자릿수 상승

률을 나타냈다.

오은지기자 ejoh@ihalla.com

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축

산업 사료작물인 트리티케일 종

자 등이 도내에서 안정적으로 재배

될 수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한 실증

시험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.

트리티케일은 19세기 말 호밀과

밀을 인위적으로 교잡한 볏과 작물

로, 단백질 및 소화 양분 함량이 높

아 사료작물로서 가치가 높다는 평

가를 받는다.

특히 제주는 기후 특성상 트리티

케일의 종자 생산에 유리한 조건을

갖췄다.

다른 지역은 6월 말 장마로 인해

트리티케일 종자를 안정적으로 생

산하기 어렵지만 제주는 수확기가

10일 이상 이른 덕분에 채종 적지

로 평가받는다고 도 농기원은 설명

했다.

종자의 안정적 생산 가능성을 따

지는 채종 실증은 애월 안덕 지역

에서 이뤄지며 도 농기원은 실증을

통해 생육 특성, 종실 수량성, 수확

시기 등을 종합 분석한다.

또 도 농기원은 축협과 함께 7㏊

규모의 사료용 실증시험도 실시할

계획이다.

현재 사료용으로 주로 재배되는

호밀의 경우 쓰러짐과 습해에 약하

지만 트리티케일은 상대적으로 강

한 특성을 갖고 있다. 또 추위에도

강해 고지대에서도 안정적으로 재

배할 수 있다.

이상민기자 hasm@ihalla.com

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소규모 농

가와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

자재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3일 밝

혔다.

지원 품목은 지역 농 감협에서

구입한 비료, 농약, 종자, 농업용

보조(안전)용품 등 50만원 이하의

소모성 농기구로 50만원 범위 내에

서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된다. 단,

50만원을 초과한 농기계 등 시설

장비, 면세유 등은 지원 대상에서

제외된다.

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

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

농가 중 경지면적(시설재배면적 포

함) 0.5㏊ 이하 소규모 농가(경영

주)로 도내 3년 이상 거주하면서

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중 19세

이상 45세 이하의 청년농업인(경영

주만 신청 가능)도 면적 제한 없이

지원받을 수 있다.

신청은 오는 23일까지 주소지

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

받는다.

제주자치도는 대상자 선정을 거

쳐 3월 말부터 농기자재를 구입할

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.

오소범기자 sobom@ihalla.com

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설 명절을 앞

두고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신권

교환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.

권종별 1인당 하루 신권 교환한

도는 5만원과 1만원권은 각 100만

원, 5000원권은 50만원, 1000원권은

20만원까지 가능하다.

교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

4시까지다.

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손상 화폐

와 주화 교환 업무는 이 기간 동안

일시 중단된다.

한국은행 제주본부 관계자는 매

시간당 10분 동안 영업장과 로비

방역을 실시할 계획 이라며 방문

시 독감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

인 방역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

했다. 오은지기자

3일
코스피지수 5288.08

+338.41
▲ 코스닥지수 1144.33

+45.97
▲ 유가(WTI, 달러) 62.14

-3.07
▼

살때 팔때 살때 팔때
환율(원) 1USD 1470.99 1420.41 1EUR 1741.57 1673.61

100 946.40 913.86 1CNY 218.89 198.05

2026년 2월 4일 수요일6 경 제

제주 소비자물가 상승률 2%대 유지

코스피, 7% 급등해 사상 최고치 경신 코스피가 3일 7% 가까이 급등해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3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

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.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38.41포인트(6.84%) 오른 5288.08에 거래를 마감했다.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45.97포

인트(4.19%) 오른 1144.33에 장을 마쳤다. 연합뉴스

농협 제주본부 농축협 경영지원 TF 가동


